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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준, 금리 인하 …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

애플, 아이폰 판매 부진에도 역대 최고 매출

미국 연방준비제도(연준)가 이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

기준금리를 25bp(1bp=0.01%포인트) 인하했다. 이는 

2008년 12월 금융위기 당시 제로금리 정책 시행 이후 

약 10년 만에 첫 인하다. 아울러 지난 2015년 12월 통

화정책 정상화에 나선 이후 3년7개월만에 정책 기조를 

변경한 셈이다.

1일‘뉴스핌’에 따르면 연준은 전날 이틀간의 연방공

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인 

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2.00~2.25%로 인하했다

고 밝혔다. 연준은 정책 성명서에서“세계 경제 성장에 

미칠 영향과 잠잠한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금리를 

인하하기로 결정했다.”고 금리 인하 근거를 설명했다. 

또 연준은 향후 발표되는 경제에 영향을 주는 관련 정

애플이 아이폰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

2·4분기 매출을 기록했다. 이는 아이폰 외에 서비스 부

문 및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확대 덕분인 것으로 분석

됐다. 

지난 31일‘파이낸셜뉴스’가 월스트리트저널의 전

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애플의 2·4분기 

매출은 538억1,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532억6,500만 

달러보다 5억2,500만 달러 증가했다. 영업이익은 115

억4,400만 달러로 전년동기 126억1,200만 달러보다 감

소했다. 

당초 월가에서는 애플의 2·4분기 매출이 아이폰 판

매 부진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. 이번 실적발표에

서도 아이폰 매출은 259억9,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

비 12% 감소했다.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%

로 2012년 3·4분기의 46.4%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

수준으로 떨어졌다. 아이폰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애플 

보들의 함의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최장 기간의 경기 확

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.  

다만, 연준은 고용과 민간 소비가 탄탄하다고 평가하

며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. 또 지난

달 성명서에서 금리인하 신호로 평가됐던 향후 실물경

기 상황을‘면밀히(closely)’살피겠다는 표현을 삭제, 통

화완화 의지가 한풀 꺾였다는 진단이 나왔다. 

연준은 정책 성명서에서“올해 초보다 가계 지출이 증

가했으나 여전히 기업 고정 투자가 약하고 물가지표가 

연준 목표치 2%에 미달하고 있다.”고 지적했다. 아울

러 이번 금리 인하로 연준의 물가 목표를 달성할 것으

로 기대하나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우려

했다.

전체 매출의 70%를 책임지던 핵심 제품이었지만 최근 

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매출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

추세다. 

아이폰의 부진에도 애플의 아이패드와 맥을 비롯해 

애플워치, 에어팟 등 웨어러블 제품의 매출은 55억 달

러로 전년동기비 48%나 늘었다. 앱스토어와 애플뮤직, 

클라우드등 서비스 산업 매출도 115억 달러를 기록하

며 이익률 64%를 기록하면서 아이폰 매출 부진을 상

쇄했다. 

애플의 아이폰 판매 부진은 중국 영향이 컸던 것으로 

알려졌다.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홍콩과 대만을 포함

한 중국 매출은 91억6,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비 4% 감

소했다. 시장조사기관인‘캐널리스’는 화웨이나 샤오

미 등 경쟁 업체의 저가 휴대폰에 대응하기 위해 애플이 

중국내에서 아이폰 가격을 낮췄음에도 시장점유율은 

0.6%포인트 하락한 5.8%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. 

맥도날드, ‘식물성 고기’ 
햄버거 출시 준비

세계 최대 패스트푸드업체인 맥도날드가 미국 

시장에 식물성 고기로 만든 햄버거 출시를 준비 

중인 것으로 나타났다.

1일‘서울경제’에 따르면 시카고 교외도시인 

오로라에 본사를 둔 맥도날드 식자재 공급업

체‘OSI 그룹’은 최근 실리콘밸리의 대체 육류 제

조업체‘임파서블 푸즈’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.

업계 관계자들은 OSI그룹이 맥도날드에 쇠고기

를 공급하는 주요 납품업체인 점을 들어 맥도날

드가 고기 없는 버거 수요 급증에 대응, 식물성 고

기로 만든 햄버거를 자체 생산해 조만간 미국에서 

시험 판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. 

앞서 맥도날드가 지난 5월 독일에서 고기없는 

버거‘빅비건TS’를 판매하기 시작한 점 등으로 

미루어 볼 때 식물성 고기가 들어간 햄버거 출시

는 맥도날드의 메뉴 확대 시그널로 분석된다.

맥도날드 경쟁업체 버거킹은 앞서 임파서블 푸

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4월부터 미주리주 세

인트루이스 등 59개 매장에서 식물성 버거‘임파

서블 와퍼’의 시험 판매에 들어간 바 있다.

투자정보업체‘모닝스타’의 분석가 R.J.하토비

는 맥도날드가 늦어도 내년 초에는 미국 시장에 

식물성 고기가 든 버거를 시험 출시할 것으로 전

망했다. 하토비는“임파서블 푸즈가 버거킹 등 패

스트푸드 체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공급 부

족 현상을 빚고 있다.”며“맥도날드가 당장 시장

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”라고 분석했다. 

임파서블과 OSI는 다음달부터 복수의 OSI 공장

에서 대체육 생산을 시작, 내년까지 지속하는 계

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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